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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시민군대변인윤상원 야학동지박기순영혼결혼식

소설가황석영등문화운동가들노래극 넋풀이 7곡제작

광주의아픔넘어어두운세상밝히며산자들의임무일깨워

1982년2월20일광주망월묘역.신랑윤

상원 열사와 신부 박기순 열사의 결혼식이

열렸다. 한겨울추위가아직가시지않은묘

역은적막감이감돌았다. 깊은적요를깨고

휑한바람이불어왔다.

생전의윤상원은노동자이자들불야학교

사로활동하던청년이었다. 노동자와 야학

교사는그의삶의지향이어디에있었는가를

보여주는명징한단어였다.시대의불의에결

코눈을감지않겠다는다짐이이미그의삶

에내재돼있었던것이다.윤상원은5 18민중

항쟁당시시민군대변인으로활동했다.계엄

군의만행에맞서광주를지키는것은어쩌

면당연한책무이자운명이었을것이다.

1980년5월27일새벽5시계엄군이도청

을향해진입해들어왔다. 윤상원은결코도

망을가거나물러서지않았다. 신군부의만

행과 폭압에 결코 눈감지 않고 죽음으로써

시대의증언자가되겠노라다짐했다.그리고

마침내그는계엄군의총에맞아장렬히산

화한다.그의나이불과서른한살이었다.야

학교사를하며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을

꿈꿨던,아름다운영혼의소유자였던청년은

그렇게계엄군의총탄에스러져갔다.

박기순 열사. 1976년 전남대 역사교육학

과에입학한그녀는1978년3학년때시국사

건으로무기정학을당한다.역사의식이남달

랐던여학생은이에굴하지않고노동운동을

전개한다.같은해7월광천동에들불야학을

창립해노동자야학운동을주도한다. 그러

나안타깝게도그해 12월불의의사고로사

망을하기에이른다.

윤상원은 1978년 12월27일 자신의 일기

장에 영원한 노동자의 벗 기순이가 죽던

날이라는글을남겼다고한다.

전남대선후배사이였고,들불야학의동지

였던 이들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가

임을위한행진곡이다.그러나정확히말하

면노래가만들어진이후영혼결혼식에바쳐

졌다고보는게맞다. 다음은 임을위한행

진곡이만들어진배경에관한일화다.

그해(1982) 4월광주운암동에살던소설

가황석영의집에지역문화운동가들이모여

들었다. 당시김종률, 전용호, 오정묵, 윤만

식,김선출등을비롯한10여명이5 18민중

항쟁2주기문화행사를준비하고있었다.이

자리에서이들은지난 2월에치러진윤상원

과박기순의영혼결혼식을주제로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에 바치고

살아남은 자들의 의지를 결연히 다지자고

의견을모았다.

이렇게해서노래극 넋풀이가탄생됐다.

이 넋풀이에수록된7곡중대미를장식한

곡이바로 임을위한행진곡이었다.황석영

이백기완의장편시 묏비나리를개작해가

사를붙였고,김종률이곡을붙였다. 그리고

전용호는노래굿의공연팀을구성했다.

넋풀이를제작하기위해모인사람중에

아무도참여의계기를묻지않았다. 서로의

친분관계로모인문화일꾼들은오히려이일

을한다는자부심으로가득찼다. 김종률도

참여하라는제안에아무런이의를달지않았

다.그때는그랬다. 적어도광주사람이라면

그래야할것같았다. 광주에서민중항쟁의

모든것을직접보고겪은학살의현장에있

었다면불참을말할순없을것이다. 무엇인

가나도할수있다는,산자들이남아무엇인

가할수있다는신심만이불타올랐던것이

다. (박종화, 『서예와 함께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심미안, 2018)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

습니다.

세상에서가장아름답고슬픈결혼식헌정곡

황석영집에서녹음된 임행진곡 테이프어떻게배포됐나

감시때문에인쇄못하고타자기로표지 가사제작

1982년기독청년협의회명의로2천개복사배포

1983년YWCA전국대회서첫선

싱어송라이터이자 시인인 박종화는 1

박 2일동안황석영의집에서노래극 넋

풀이가 임을위한행진곡을끝으로전

체녹음이끝났다고그의책 서예와함께

하는임을위한행진곡에서밝힌다.

연주와가창,시낭송에이르기까지의모

든과정이문화운동주체들에의해완성됐

다는것이다.덤으로개짓는소리까지불

청객으로참여하게되었다고하니녹음할

당시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한

다.

이렇게만들어진노래굿 넋풀이의녹

음테이프<사진>는 어떻게 배포됐을까.

무엇보다 감시망을 피해야 하고 다량을

복사하는일은말처럼쉬운일은아니었

다.테이프의표지를인쇄하지도못한채

타이프로쳐서표지와가사를만들었다.

그리고황석영이화가홍성담과함께서

울로가지고갔다.테이프는1982년기독

청년협의회명의로 2000개가 복사돼배

포됐다고한다.

첫무대공연은1983년,전국YWCA

전국대회에서놀이패 신명의윤만식의

연출로광주YWCA회원들이선보였고

큰호응을얻었다. 1983년입대후첫휴

가를나온작곡가김종률은서울의거리

를걷다가자신이작곡한 임을위한행진

곡을처음들었다고한다. (정유하,『그

래도우리는노래한다』한울, 2017)

올해 임을위한행진곡 대중화와세계

화가진행되는가운데, 관현악곡서곡의

작곡 위촉을 맡은 황호준(47) 작곡가는

당시의상황을밝힌적이있다.황작곡가

는소설가황석영씨의아들이다.그는당

시초등학생뇌리에박힌장면들은어제

의일처럼또렷했다.

황 작곡가는 운암동 2층 집에서노래

녹음을하던날은지금도또렷하게기억

이난다며 평소아버지는2층집필실에

서글을쓰셨는데,그날만은사람들을모

두2층으로올라오게했다고말했다.

아버지가 77년 무렵 장길산을 집필

하기위해해남으로가셨어요.이후78년

광주로이사를와양림동에서잠시살았

어요.그리고81년에다시운암동으로이

사를했는데,당시의집터는지금의문예

회관이들어선곳입니다.

그는 무거운커튼이쳐지고,내부의소

음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음을한뒤녹음이시작됐다며 노래

는장엄했고, 무언가가슴을뭉클하게하

는정서같은것이느껴졌다고덧붙였다.

이렇듯 임을위한행진곡은폭압의시

대를뚫고탄생했다. 영혼결혼식에바쳐

진노래는그렇게광주의아픔을넘어어

두운세상을밝히는노래가되었다.오늘

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전국의 강산에

흘러살아있는메아리로울려퍼지고있

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신랑윤상원

1971년전남대입학

노동자 들불야학교사

5 18시민군대변인

80년계엄군총에사망

신부박기순

1976년전남대입학

시국사건으로무기정학

노동운동전개

광천동들불야학 창립

1978년사고로사망

◀올해 5 18국립묘지에서 진

행된 추모식 장면(왼쪽)과 윤

상원열사생가모습.

<윤상원기념사업회제공>


